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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과 인품              18-09-14

맡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사람이 모든 지인으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품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역도 진일 것입니다. 좋은 예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일 것입니다. 친 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CNN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 조사에 응한 국민의 69%가 현재의 미국경제 사정이 “좋다”고 응답했고 그 중에서 26%는 미국의 경제가 “매우 좋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 6월에 조사한 결과보다 4% 증가한 비율입니다. 이는 2,000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민들은 이런 호경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덕이라고 믿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 비율이 한달 동안에 6%나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전반 적으로 36%로 나왔습니다. 이런 지지도는 8월에는 42%였으므로 한 달 동안에 6%나 하락한 것입니다. 무 당파 국민들로 받는 지지도는 8월에 47%였는데 9월 현재 31%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직성과 신뢰성에 긍정적으로 답한 국민의 비율은 약 1/3인 32%로 나왔는데 이는 3월애 보인 38%보다 6%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을 단합시키는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겨우 30%인데 이런 낮은 비율은 지난 수개월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신뢰도는 주로 무당파 국민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정당별로 보이는 지지도는 현저한 차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당장원들의 지지도는 여전히 강하고 야당인 민주당원으로 받는 지지도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두 달 미만으로 앞둔 현시점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다수를 유지할 것인지는 민주 공화 양당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처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6개월 동안 바닥을 걷고 있는데 수일 전에 출간된 밥 우드와드 (Bob Woodward)의 저서는 백악관의 난맥상을 역역히 기술했다는 점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우드와드의 책 내용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저자인 우드와드씨는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을 낙마시킨 경력을 가진 기자이며 작가임으로 현재 베스트 셀러가 된 그의 저서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발휘할 찌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능력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무절제한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차차 잃어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방인 한국, 캐나다 및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 정책은 지나친  독선적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우방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 지가 중간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이기 때문에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이 정치적 지각 병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
